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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, “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쉬운 
실천적 행동은 나무심기”

- 식목일 계기,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숲의 중요성도 강조

□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은 ‘제79회 식목일’을 맞아 4월 2일(화), 국립세종수

목원에서 총리실 직원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.

 ㅇ 이날 행사에는 남성현 산림청장과 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를 

포함 5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벚나무, 나무수국, 황금회화 등 

7종 300여 본을 식재하였다.

 ㅇ 손 실장은 “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, 산불, 홍수 등 재난이 

속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대형산불과 산사태로 그 피해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

대형화되고 있다” 면서 “이러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

있는 실천적 행동은 바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다”고 강조했다.

   - 또한, “숲은 정서 함양과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육체적, 

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다”라며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을 

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.

□ 손 실장은 식목행사에 앞서 국립세종수목원장으로부터 수목원 현황을 보고받고 

“오늘 나무심는 공간은 수변 지역의 작은 정원으로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

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오랜만에 사무실에서 벗어나 나무

심기를 하면서 땀도 흘리고 스트레스도 날리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

한다”고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.

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 장 고관규 (044-200-2772)

총무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전주호 (044-200-2780)

보도자료


